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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진의전지적시네마시점

오동진

영화평론가

존웨인주연미영웅담알라모

대멕시코외교분쟁왜곡사례로

오스카감독상받은쿠아론 로마

멕시칸의정체성순도 100%빛나

트럼프그레이트아메리칸…깃발

당분간국경수비대영웅담판칠듯

왼쪽부터알폰소쿠아론감독의 로마 .멕시코의현대정치사를그려낸작품이다.캐나다감독장마르크발레는2015년 와일드란영화를통해북미대륙을통

합의의지로종단하려한다. <중앙포토제공>

한때캐나다의 3대감독은그유명한데이빗크

로넨버그와아톰에고이양,그리고프랑수아지라

르였다.프랑수와지라르같은이름은아무래도불

어권처럼들린다. 당연히퀘벡과몬트리올을배경

으로하던인물이었다.데이빗크로넨버그의 크래

쉬는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국내에소개됐다.자동차사고로인해기계와합체

되고싶어하는인간의기이한 트랜스 욕망을그

려냈다. 크로넨버그의영화들은파리로변하는남

자이야기( 더플라이 )나TV가되어가는변종인

간( 비디오드롬 ) 등의얘기로충격을줬다. 크로

넨버그의이상한영화적욕망은 30년이지난지금

세계곳곳에서그영향력을발현중이다.최근의화

제작 서브스턴스가그렇고프랑스영화 티탄같

은경우도인간이인간아닌다른것으로바뀌는얘

기이다.

그러나 2025년인지금크로넨버그등을기억하

는영화팬들은그리많지않다.요즘의캐나다 3대

감독은드니빌뇌브와자비에돌란,장마르크발레

등이거론되는정도다.드니빌뇌브는미국으로넘

어와할리우드감독이된지오래다. 그는진작부

터거대한자본의영화를만들고있고( 듄 ),장마

르크발레역시미국을거점으로활동하다사망했

다. 왕년의캐나다 3대감독에서요즘의 3대감독

에이르기까지,캐나다의영화적정체성은다소빛

을잃어가고있다.

토론토엔비행기활주로실내세트까지

멕시코의 3대감독은이름외우기가조금더어

렵다. 알레한드로곤잘레스이냐리투를필두로알

폰소쿠아론그리고길예르모델토로등이다.이들

은 멕시칸 인베이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큼

2010년대할리우드를거쳐세계를주름잡았다.이

냐리투는아카데미감독상을 2015년과 2016년에

연거푸탔다.( 버드맨 레버넌트 : 죽음에서돌아

온자 ) 알폰소쿠아론도 그래비티 (2014)와 로

마 (2018)로 감독상을 두 번 탔다. 특히 로마의

경우 멕시코시티의 한 중산층 거주지역인 로마를

배경으로멕시코의현대정치사를그려낸작품이어

서의미가컸다.멕시칸으로서의정체성과그순도

가백퍼센트빛났던영화이기때문이다. 쿠아론은

최근 애플TV를 통해 7부작 드라마 디스클레이

머까지내놓으며왕성한활동을펼치고있다.

길예르모델토로는영화상수상복보다는대중

적인기가높은감독이다. 헬보이 판의미로 :오

필리어와세개의열쇠 등그의독특한공포SF영

화들은국내에서도여전히인기가높다.이들멕시

코감독들은멕시코의문화적자존심을지켜나가

는첨병들이다.멕시코가미국땅이아니라당당한

북미대륙의나라중하나이며,사실미국의텍사스

주도원래는멕시코의것이었음을상기시킨다.

2기집권을시작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

연일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관세공세를퍼붓고

있다.미국으로들어오는두나라의제품에 25%의

관세를물리겠다는것이다.이에질세라쥐스탱트

리도 캐나다 총리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미국제품에보복관세 25%를물리기로

했다. 미국과캐나다,멕시코양국은일촉즉발, 관

세 전쟁을 넘어 실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기세

다. 트럼프는캐나다온국민이보는TV앞에서트

뤼도총리에게캐나다가미국의 51번째주가되라

고했을정도다.미국과멕시코도이민자문제로국

경에서이런저런갈등이많은상황이다.

영화적으로 보면 두 나라는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수는없지만그럼에도문화적정체성과순

수성을지키려무던히도애를써왔다.캐나다의자

국영화시장점유율은 4~7%를넘지못해왔다. 그

건영미권나라다수가비슷한데호주역시자국영

화시장점유율은 4% 미만인형편이다. 캐나다는

이를타개하기위해포스트산업을육성해왔다.캐

나다의밴쿠버에는음향, 녹음, 믹싱, CG, 특수효

과회사들이몰려있다.퀘벡주는프랑스령이었던

독특한공간배경탓에유럽으로촬영을가야하는

영화들이이곳으로온다.영화와TV,광고촬영등

로케이션사업이잘되는곳이다.토론토는워낙면

적이커서대형세트가많다.비행기활주로를위한

실내세트가있을정도다.풋볼경기장두세배크기

다.안에서마차가달리고자동차경주씬이벌어진

다.그런데트럼프의관세 25%전략은궁극적으로

미-캐나다간의우호적인영화콜라보작업에제동

을 걸 것이다. 드니 빌뇌브는 트럼프를 향해 어떤

영화로응대할것인가.

미국의가장부유한지역인텍사스주는멕시코

와인연이깊다.유럽에서넘어온앵글로색슨백

인들은한줌의숫자로1830년대멕시코령에텍사

스공화국을만들었는데,당연히그과정에서전쟁

이벌어졌다. 그게바로그유명한알라모(지금의

샌안토니오)전투이다. 1836년2월23일에서3월

6일까지 13일간에벌어진일이다. 이때텍사스백

인병력은전멸했지만, 4월21일샌재신토(지금의

휴스턴동부)에서의대전에서멕시코정규군이텍

사스게릴라군에게대패한다.이후텍사스는1845

년미합중국과합병을통해결국미국이된다.텍사

스주는미국의28번째주이다.

존웨인이주연한1960년작 알라모는200명이

6000명에맞서싸우다처절하게죽어가는영웅담

이다. 영화는당시의멕시코를독재국가로묘사하

고있으며산타안나대통령을야만적인압제자로

그려낸다.철저하게미국중심적사고의영화였다.

영화가국제분쟁의역사를왜곡한대표적인사례

였다. 지금트럼프는영화 알라모를내세워자신

의대멕시코외교분쟁의정당성을보여주고싶을

것이고, 멕시코의셰인바움대통령은알라모전투

에대한영화를올바른시각에서다시만들고싶을

것이다.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투나 알폰소

쿠아론같은멕시코감독이어떤역할을하게될지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관세 전쟁이 영화와

문화전쟁으로비화할가능성도적지않다.

결국존재가의식을규정하고의식이존재를규

정한다.지금당장은 그레이트아메리칸엠파이어

(GAE) 란휘호아래미국땅의국민이란존재가

미국우선주의란일념에취할지는모르겠으나, 결

국얽히고설킨세계동포주의와인류애적발상없이

는생존이불가하다는의식이새로운존재조건을

만들어나가는동력이될것이다.그과정에서영화

가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은불문가지다.

캐나다영화 와일드선북미도보종단

리암 니슨의 2021년 영화 마크맨은 애리조나

국경지대에서벌어지는일을다룬다. 멕시코와미

국은총4개주에걸쳐국경을맞대고있다.텍사스

와뉴멕시코, 애리조나와캘리포니아다. 주인공짐

은퇴역군인으로명사수출신이다. 그는어느날멕

시코마약카르텔을피해목숨을걸고아들과함께

국경을넘어밀입국을시도한여인을구하려한다.

여인은죽어가며아들미겔을시카고의친척집에

데려다달라고부탁한다.군인출신이고국경보안

관을자임했던짐은당장두집단으로부터아이를

지켜야한다. 하나는멕시코마약갱단이고또하나

는미국정부이다.미국의이민자정책은트럼프의

등장이후매우혹독해진상황이다. 트럼프는이제

전자발찌 착용 등 인신 구속도 서슴지 않고 있다.

영화에서결국짐은미겔을구하지만현실의짐은

그렇지못할것이다. 영화 마크맨은다소사소한

액션영화처럼보이지만청교도의정신을지닌미국

인이라면무엇을 마크해야하는가를우회적으로

보여주고있는작품이다.

58세의비교적젊은나이에타계한뛰어난감독

장마르크발레는 2015년 와일드란영화를통해

북미대륙을통합의의지로종단하려한다. 주인공

셰릴스트레이드(리즈위더스푼)는자신의인생을

되찾기 위해 PCT, 곧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PacificCrestTrail)을떠난다.멕시코국경에서

캐나다국경까지총 4286㎞를 4개월간위로올라

가는도보여행이다. 주인공셰릴은이험난한여정

으로자신의본모습을되찾는다.셰릴은그과정에

서여러사람을만나고여러사람의도움을받게되

는데그게꼭미국인만은아니다. 트럼프의GAE,

곧그레이트아메리칸엠파이어는미국하나만으

로완성할수는없는노릇이다.북미발정치국경

무역분쟁을영화가가라앉힐수있을까. 당분간은

난망할일일것이다. 오히려국경수비대의영웅담

을 호도하는 OTT 국뽕 드라마들이 판칠 것 같

다.어려운시대가왔다.

<광주일보와중앙SUNDAY제휴기사입니다>

오동진 연합뉴스 YTN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

이후영화주간지 FILM2.0 창간, 씨네버스 편집

장을역임했다.부산국제영화제아시아컨텐츠필름

마켓위원장을지냈다. 사랑은혁명처럼혁명은영

화처럼 등평론서와에세이 영화,그곳에가고싶

다를썼다.

존웨인(왼쪽)이주연한1960년작 알라모는200명이6000명에맞서싸운스토리다.영화는당시의멕시코를독재국가로묘사했다. <중앙포토제공>

트럼프가불댕긴관세전쟁

캐나다멕시코,영화로응전?


